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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언론 보도내용>

□ ’20.10.8(목) 한겨레는「‘중산층까지 공공임대를’ 문 대통령 주문,

기재부서 반대했다」제하 기사에서

ㅇ “문재인 대통령이 ‘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라’고

지시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막혀 사업에 진척이 없는

것으로 드러났다“고 보도

<관계부처 입장>

□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

영구임대주택 뿐만 아니라,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

‘질 좋은 평생주택’으로 확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긴밀하게

협의중에 있습니다.

ㅇ 앞으로도 양 부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

적극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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